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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천안물류센터의 동원그룹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난달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쿠팡은 이 사고가 쿠팡과 무관함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쿠팡만을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천안물류센터의 식당은 동원그룹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 천안물류센터 식당은 식품 전문 기업인 동원그룹이 운영합니다. 동원그룹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350여 개 사업장에서 단체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업무분장, 보호장구 지급 등 구체적인 작
업환경은 동원그룹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및 이후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사고 관련은 없으나 단순 참고인으로서 경찰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작업장의 모든 위탁업체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업무를 위탁한 업체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
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쿠팡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쿠팡은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을 애도합니다.
고인은 쿠팡의 직원은 아니지만 쿠팡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쿠팡은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으
며 관련된 경찰 수사에도 참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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